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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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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과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의사
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하

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대

학생 296명이다.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의사소통능력 네 변수 간에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정도가 증가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졌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9%였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로서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및 외상 후 성장 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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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ost-traumatic growth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 The

data collecting period is from April to May, 2017, and the subjects are 296 nursing students in D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ost-traumatic growth,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Also, a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increased, communication skill improved. The

explanatory power of regression model was 51.9%.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fforts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as a strategy to enhanc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establish therapeutic relationships with patients as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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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돌봄의 대상자에

게 정신적, 육체적인 간호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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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제공하는데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 개

인의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더욱 중요한 역량으

로 여겨지고 있다[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간호사

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수립이 되

도록 도우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성장을 위한 간호대

학생의 핵심역량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

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대학의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시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

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3]. 이렇

듯이 간호대학 교육에서 의사소통교육의 중요성이 지

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4-9],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연령 및 사회계층의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

로 인하여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1,10].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개인의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인 감정 성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

람과 자기 자신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잘 조절하며 자신의 감성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11]. 이러한 능력은 간호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시

그것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내적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2].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지적 능력 외에 자

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진정한 공감능력

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요구된다 [13,14]. 이러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생리

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이 어려운 역경과 외

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

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되는 스트레

스에 대응하는 능력이라 정의된다. 즉 회복탄력성을

통해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응능력을 예측할 수 있으

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여도

회복(bounce back)하기 위해 긍정적 정서를 사용할

수 있다[16]. 선행연구[10,12] 결과 간호대학생의 회

복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이하 PTG)

은 정신적 외상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이 외부의

충격적인 삶의 사건과 그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

장과 발전을 체험하고, 이로 인하여 이전이 기능을 회

복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

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17-20].

이전에는 이러한 외상사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집중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

지만[21], 최근에는 사람에 따라서 외상사건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하는 사람

들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 지각의 변화를

경험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외상 후 타

인에 대한 친밀감, 신뢰, 연민, 동정, 친사회적 행동

혹은 자기노출 등의 증가를 경험하며 대인관계가 확

장되고, 외상 후 인생 목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자

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증가

하게 되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는 등 이전보다

더 적응적인 모습을 갖기도 한다[18,22]. 스트레스를

받은 개인이 그러한 외상 후 성장을 이루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조사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21].

이렇듯이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은 간

호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인이다[23].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

공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감성지능, 회복

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

고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

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

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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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

지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하여 D광역시에 소재한 간

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직접 연구에 참여할 것

을 동의서에 서명을 한 대상자 310명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 및 누락을

제외한 296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대상

자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다중회귀분석을 기

준으로 산출한 결과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217명이었으므로 필요한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내용은 일

반적 특성 9문항, 감성지능 16문항, 외상 후 성장 16

문항, 회복탄력성 25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으로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 [24]가 개발한 도구를

Lim [11]이 번역하여 사용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자기의 감

성이해’ 4문항, ‘타인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의 활용’

4문항, ‘감성의 조절’ 4문항 등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7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6

점에서 1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요인 별로 0.83~0.90이었고 Lim [11]의 연구에

서는 0.81~0.91까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감성

지능의 신뢰도는 0.9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자기

의 감성이해’ 0.89, ‘타인의 감성이해’ 0.85, ‘감성의 활

용’ 0.84, ‘감성의 조절’ 0.87로 나타났다.

2.3.2 회복탄력성

Connor와 Davidson [25]에 의해 2003년에 개발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를 Baek

et al. [16]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자아탄력성

측정 도구(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혀 아니다’ 0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Baek et al. [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0.93이었고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93으로 나타났다.

2.3.3 외상 후 성장

Tedeschi와 Calhoun [17]이 개발한 도구를 Song

et al. [18]이 국내에서 번안하고 타당화한 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K-PTGI는 ‘자기지각의 변화’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이다. 변화의 정

도에 대해 ‘전혀 아니다’가 0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

로 점수 범위는 0-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0.92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외상

후 성장의 신뢰도는 0.9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자

기지각의 변화’ 0.89,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0.82, ‘새

로운 가능성의 발견’ 0.74, ‘영적․종교적 관심 증가’

0.71로 나타났다.

2.3.4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et al. [26]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개념에 Hurr [27]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를 Lee

[28]가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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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urr [9]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0.72, Lee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신

뢰도는 0.92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외상 후 성장, 회복

탄력성, 의사소통능력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의사소통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Pearson's 상관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파악하며 감성지

능,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2.5 연구윤리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2017-001-001)를 거쳐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응답의 비밀

보장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

임을 설명한 후 피험자 동의서에 사인을 받은 후 자

료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자 31명(10.5%), 여자 265명(89.5%)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무교 154명(52.0%), 기독교 91명(30.7%), 불

교 25명(8.5%), 천주교 22명(7.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상 11명(3.7%), 중 226명(76.4%), 하 59

명(19.9%)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과목 수강경험은

있음 264명(89.8%), 없음 30명(10.2%)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경험은 있음 40명(13.5%), 없음 256명

(86.5%)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사소통양식은 인성

지향 소통 230명(77.7%), 지위지향 소통 46명(15.5%),

명령지향 소통 20명(6.8%)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미흡한 수준 149명(50.3%), 만족할

만한 수준 142명(48.0%), 우수한 수준 5명(1.7%) 순

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99명(33.4%), 보통

166명(56.1%), 불만족 31명(10.5%)으로 나타났다. 학

과 선택동기는 자발적 지원 153명(51.7%), 취업이 잘

되어 80명(27.0%), 지인 추천 33명(11.1%), 돈을 벌

려고 18명(6.1%), 봉사하는 직업 12명(4.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N=29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1 10.5

Female 265 89.5

Religion
Christian 91 30.7

Buddhism 25 8.5

Catholic 22 7.4

Atheism 154 52.0

Other 4 1.4

Economic status

High 11 3.7

Middle 226 76.4

Low 59 19.9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264 89.8

No 30 10.2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40 13.5

No 256 86.5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centered 20 6.8

Position-centered 46 15.5

Person-centered 230 77.7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5 1.7

Satisfactory 142 48.0

Not satisfactory 149 50.3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99 33.4

Neutral 166 56.1

Dissatisfied 31 10.5

Motivation of

admission

to college

Recommendation of

others
33 11.1

Own decision 153 51.7

For employment 80 27.0

Service job 12 4.1

Economic reasons 18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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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감성지능은 평

균 79.84±11.68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 자기의 감

성이해 20.97±3.89점, 타인의 감성이해 21.43±3.37점,

감성의 활용 18.83±4.04점, 감성의 조절 18.60±4.20점

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87.70±13.62로 나타났고

외상 후 성장은 평균 48.98±11.50점으로 나타났고, 하

위영역별 자기지각의 변화 18.97±4.90점, 대인관계 깊

이 15.94±3.98점, 새로운 가능성 9.59±2.40점, 영적관심

의 증가 4.48±2.61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55.38±8.28로 나타났다.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296)

Variables M±SD

Emotional intelligence 79.84±11.68

Self-emotion appraisal 20.97±3.89

Other’s emotion appraisal 21.43±3.37

Use of emotion 18.83±4.04

Regulation of emotion 18.60±4.20

Resilience 87.70±13.62

PTG 48.98±11.50

Changes of self perception 18.97±4.90

The increase of interpersonal depth 15.94±3.98

Finding new possibilities 9.59±2.40

The increase of spiritual interest 4.48±2.61

Communication skill 55.38±8.2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

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성지능, 회복탄력

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감성

지능에 있어서는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가족의 의사소통양

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

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과 선택동기

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인 경우 무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

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사소통양

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

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서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해 상대적

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

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

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

택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

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

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먼저 종

교에 따라서는 기독교인 경우 무교에 비해 상대적으

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

사소통양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

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도에 따라서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외

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경제상태, 가족의 의사소

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상인 경우 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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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양식에 따라서는 인성지향 소통의 경우 상대적

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도에 따라서는 우수한 수준의 경우 미흡한 수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의 경우 보통, 불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지원이거나

봉사하는 직업으로 인해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의

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6)

Characteristics 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TG Communication skill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31 83.68±12.43 1.94

(.053)

93.84±14.18 2.68**

(.008)

52.87±12.27 2.00*

(.046)

57.19±7.51 1.29

(.198)Female 265 79.39±11.54 86.98±13.40 48.52±11.34 55.17±8.35

Religion
Christiana 91 81.52±11.79

.816

(.516)

91.85±13.35

3.30*

(.012)

d<a

53.52±11.73

7.53***

(.000)

d<a

56.32±8.17

.45

(.776)

Buddhismb 25 79.44±10.08 86.48±11.33 50.08±6.68 55.28±8.42

Catholicc 22 78.36±11.84 87.09±12.03 51.45±10.04 54.82±10.59

Atheismd 154 79.04±11.88 85.49±13.90 45.74±11.20 54.91±7.85

Othere 4 83.00±10.58 89.25±15.02 49.75±13.87 56.00±14.26

Economic status

Higha 11 83.27±8.28
2.19

(.113)

92.36±13.16
1.21

(.300)

55.55±16.10
1.88

(.155)

60.09±8.43
3.06*

(.048)

c<a

Middleb 226 80.35±11.52 87.94±13.52 48.74±11.40 55.58±8.10

Lowc 59 77.22±12.54 85.88±14.03 48.64±10.71 53.73±8.6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264 80.08±11.71 1.13

(.259)

87.87±13.60 .60

(.552)

48.90±11.64 -.23

(.821)

55.41±8.36 .09

(.931)No 30 77.53±11.73 86.30±14.09 49.40±10.54 55.27±7.94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40 78.00±11.85 -1.07

(.286)

88.53±13.54 .41

(.680)

49.93±10.72 .56

(.576)

53.08±7.95 -1.90

(.058)No 256 80.13±11.66 87.57±13.66 48.83±11.63 55.74±8.29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

centereda
20 69.90±14.72

12.65***

(.000)

a<b<c

77.60±13.24

13.51***

(.000)

a<b<c

42.35±11.74

9.80***

(.000)

a,b<c

46.15±8.13

18.41***

(.000)

a,b<c

Position-

centeredb
46 76.13±10.04 81.78±13.93 44.24±10.06 53.26±7.23

Person-

centeredc
230 81.44±11.14 89.76±12.89 50.50±11.33 56.61±7.92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a 5 86.60±5.22
6.60**

(.002)

c<a

99.20±12.68
9.33***

(.000)

c<a

56.60±14.89
8.71***

(.000)

c<a

58.60±10.81
4.36*

(.014)

c<a

Satisfactoryb 142 82.05±10.94 90.56±12.19 51.46±10.41 56.71±7.80

Not satisfactoryc 149 77.50±12.07 84.58±14.21 46.36±11.81 54.01±8.46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a 99 84.16±11.22
11.97***

(.000)

b,c<a

94.31±12.49
23.21***

(.000)

c<b<a

53.83±10.47
16.49***

(.000)

c<b<a

58.49±7.06
12.59***

(.000)

b,c<a

Neutralb 166 78.16±10.79 85.33±12.59 47.19±10.73 54.20±7.83

Dissatisfiedc 31 75.00±13.78 79.23±13.93 43.06±13.29 51.74±10.99

Motivation of

admission

to college

Recommendation

of othersa
33 76.76±9.00

8.13***

(.000)

e<b,d

84.30±14.42

8.32***

(.000)

e<b,d

45.97±14.33

6.98***

(.000)

a,b,c,e

<d

52.30±10.67

5.59***

(.000)

e<b,d

Own decisionb 153 83.12±10.93 91.68±12.95 51.20±10.34 56.99±7.92

For employmentc 80 76.34±11.44 82.85±12.03 44.71±10.12 53.71±7.01

Service jobd 12 81.33±13.64 89.17±12.16 57.67±11.24 60.08±7.91

Economic reasone 18 72.11±13.47 80.61±15.19 48.78±13.91 51.67±7.7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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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감성지능은 회복탄력성(r=.681, p<.001), 외상 후 성장

(r=.526, p<.001), 의사소통능력(r=.654, p<.001)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은 외상 후 성장((r=.670,

p<.001), 의사소통능력(r=.65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상 후 성장은 의사소통능력(r=.532, p<.001)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96)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PTG

Emotional

intelligence
1

Resilience .681*** 1 .

PTG .526*** 670*** 1

Communication

skill
.654*** .657*** .532***

***p<.001

3.5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의

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의

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나

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F=104.878, p<.001). 즉, 감성지능(β=.371,

p<.001), 회복탄력성(β=.324, p<.001), 외상 후 성장(β

=.120, p<.05)은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높

아지면 의사소통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skill

(N=296)

Characteristics B SE β t p

Emotional

intelligence
.263 .040 .371 6.628 .000

Resilience .197 .039 .324 5.055 .000

PTG .086 .040 .120 2.169 .031

R²=.519, Adj. R²=.514, F=104.878, p=.000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회복

탄력성, 외상 후 성장 및 의사소통능력의 관련성을 규

명하고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함양

하는데 기여하고자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

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12,15]

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학업성취도, 전공만족

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던 것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전공만

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

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 Lee [29]의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

습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

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경우 회복탄력성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있어서는 종교,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아직까지 간

호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폭력경험, 스트레스 등

과 같은 외상(trauma)에 집중한 연구가 다수이고, 긍

정적 측면으로 여길 수 있는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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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선행연구[21]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경험에 대

한 질적연구가 있었고, Gwon [22]이 간호사를 대상

으로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

장의 차이는 Gwon [22]의 연구결과 종교에서 외상

후 성장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과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

대학생이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외상을 경험하지 않

더라도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상자를 도와주는 과정에

서 대상자와 유사한 외상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외

상을 경험한 간호사는 자존감 저하, 소진, 외상 후 스

트레스 정도가 높고 전문직으로서의 삶의 질이 저하

되며 이직의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22]. 그러므

로 추후 간호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는 경제

상태, 가족의 의사소통양식,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학과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Lee & Gu [30]의 간

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만족도, 간호학만

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대학생활만족도와 간호학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능력도 높음을 설명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

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12,13]

의 결과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28]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상대를

배려하려는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대인관

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또한 회복탄력성은 의사소통능력(r=.65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Hong [1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Park & Chung [31]의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을 조사한 연구결과와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렇듯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

상 후 성장은 의사소통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1.9%로 나

타났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F=104.878, p<.001). 즉, 감성지능(β=.371,

p<.001), 회복탄력성(β=.324, p<.001), 외상 후 성장(β

=.120, p<.05)은 의사소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상 후 성장이 높

아지면 의사소통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외

상 후 성장 정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의사소통능력

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이론 교과

목에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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